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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월경성 수송 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적 관심과 정책적 우

려가 높은 수준이다.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거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산화탄소(CO)와 같은 반응성이 낮은 물질이 

장거리 이동됨으로써 풍하 지역 농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, 풍상 지역의 1차 오염물질이 장거리 이동 중 화학 반응을 

겪으면서 풍하지역의 오존(O3), 미세먼지(Particulate Matter, PM) 같은 2차 생성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

바 있다. 이러한 일산화탄소, 오존, 미세먼지 등의 주요 오염물질은 대기 중 화학적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기체류 기후변

화 유발물질(Short-Lived Climate Pollutants, SLCPs)로 분류되며, 복사강제력을 변화시켜 지역 기후에 직/간접적으로 영향을 

줄 수 있으며,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측정된 위성 및 재분석 자료와 화학 수송 모델 결과를 사

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SLCPs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. 201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에어로졸 광학 두께(Aerosol 

Optical Depth, AOD)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, 이러한 변화는 대류권 이산화질소(NO2)의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. 반면 포

름알데히드(HCHO)와 O3 농도는 각각 미세한 증가와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, 이는 기후 변동성과 더불

어 배출 규제 정책 시행의 복합적인 영향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추론되었다. 또한,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SLCPs는 봄, 

겨울철에 중국 동부-황해-한반도 지역에서 높은 농도로 관측되었으며, 특히, 대기 중 반응성이 높은 NO2와 HCHO 농도도 

유사한 추세가 나타나 장거리 수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. NO2와 HCHO는 대기 중 O3과 PM2.5와 같은 2차 생성 대기오염

물질 형성에 관여하는 전구 기체로, 장거리 수송 경로 및 풍하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들을 2차 생성시킬 수 있다. 이러한 수송 

및 화학적 변환 과정은 에어로졸의 직/간접 효과를 통해 지역 기후 강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중 

반응성이 높은 SLCPs가 기후-대기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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